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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생활을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킴 

메시지 3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함 

성경구절: 요 17:19; 4:6-7, 27; 엡 5:26-27; 민 6:3-4; 살전 5:23; 4:4; 삿 13:12-14 

 

I. 아들 자신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본을 세우시기 

위해 생활 방식에서 여전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요 17:19, 엡 5:26-27. 

A. 그분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상충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요 17:19. 

B. 많은 일들과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통제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으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 봐 행하지 않으셨다—요 4:6-7, 27.   

C.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위치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어야 한다—마 23:17. 

1.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분별되지 않았다—딛 2:14, 참조. 느 13:23-24, 30. 

2.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분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다—롬 1:2 각주 3. 

 

II.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한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자녀들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다—요 17:17, 19, 민 6:1-12. 

A. 만일 이 세대의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강한 믿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의 장래는 부모들에게 달려 있다—살후 3:9, 빌 3:17. 

B. 나실인은 반드시 술과 술의 근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 속한 누림과 즐거움은 

정욕의 행위와 정욕의 생각으로 이끈다—민 6:3, 사 13:2-20, 시 104:15, 전 10:19, 딤후 

2:22, 3:1-5. 

C.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과 행위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모든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함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높은 표준을 정해야 하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신을 위해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한다—살전 5:23. 

1. 자녀는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반드시 끝까지 그의 속에 남아 있다. 그는 우리에게서 자신의 판단력을 세우며 또한 

우리에게서 자신의 가치 체계를 세운다—고전 9:27. 

2.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행위는 자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생활 

전체는 다 그들의 부모의 행위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딤후 1:5, 3:15. 

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을 거룩히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말할 때 그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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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거룩히 분별함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면 반드시 엄중하게 우리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거룩하게 분별하도록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딤전 4:12. 

D.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우리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장래 하나님께 응답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전 

9:25, 갈 5:22- 23. 

E. 자녀를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고 해서 자녀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고전 9:27, 롬 2:21. 

1.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 후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가정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지워졌을 때, 그는 그의 책임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창 5:21-22. 

2. 삼손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게 나실인으로 분별되었다. 삼손은 모친의 

태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일생 동안 나실인이었다—사 13:7. 

3. 한나의 필사적인 기도는 주로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그분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했다—삼상 1:11, 22, 28. 

4. 롯의 자녀들은 악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패하였다—창 19:15. 

F.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은 반드시 거룩하고 분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살전 4:4, 롬 13:14. 

 

III. 구약과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제거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다—창 35:1-2, 행 19:19-20. 

A. 야곱은 집안의 모든 이에게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다. 우리는 이방 신들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와 

생활 방식과 표현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창 35:2, 고전 7:1. 

B. 이방 신들을 버리는 것과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야곱의 가족은 그들의 

의복을 바꾸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창 35:2, 계 22:14 

상. 

C. 출애굽기 32 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는 이스라엘 집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 달려 있던 금귀고리였다. 이 장의 기록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1-3 절. 


